
MBC 암흑 시대 7년, 

그들은 어디 있었나

방송장악 묵인, “능력”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최승호 사장이 오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출석해 자회사 임원 선임을 보고하고 협의했다. 오늘 공개
된 명단에서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다. 우선 이주환 MBC C&I 이사 내정자다. 이 씨는 김장겸 체제에서 
MBC의 등기 임원인 드라마본부장을 지냈다.  

또 한사람은 정호식 MBC 플러스 사장 내정자다. 정 씨는 2008년 김재철 사장 시절 외주제작센터장, 라
디오본부장을 거쳤고, 안광한 사장 취임 직후인 2014년부터는 MBC 플러스에서 계속 임원을 지냈다.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으로 이어진 지난 7년 간의 MBC는 민주화 이후 사상 유례없는 방송장악의 결과
물로 태어난 괴물같은 체제였다. 구성원들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 독립이라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
를 이행하기 위해 처절하게 저항했고, 수백 명이 징계, 부당전보를 감수했다. 이주환 전 드라마본부장은 
등기 임원으로서 김장겸이 해임되는 그날까지도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며 적폐 체제를 지탱했
다. 더구나 지난해 노동조합의 72일 파업 과정에서 대체인력 투입 시도 등의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
였다. 결과적으로 방송장악을 묵인한 것을 넘어 정당화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호식 씨 역시 적극
적인 부역은 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근까지도 자회사 임원을 지내면서 방송 장악 체제를 묵인하고 그 과
실을 누린 인물이다. 

최승호 사장은 “능력을 중시해 인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인사가 후배 구성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다. 방송독립 침해에 맞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아도, 묵인
해도, 또 적당히 방송장악을 지탱하고 정당화해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 책임은
커녕 오히려 중책을 맡아도 되는 것인가? 

이번 인사는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방송 암흑기 7년 동안 어떻게 처신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이런 식으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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